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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서론

최근 차량, 항공기, 선박 등의 다양한 탑재체에 장착

되는 안테나의 수가 증가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제한

된 공간에 다수의 안테나가 배치되고 있다. 좁은 이격

거리에 안테나가 장착될 경우, 근접한 소자 간의 상호

결합에 의한 안테나 성능열화가 발생하여 통신성능에

문제가 생길 수 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

defected ground structure(DGS) 또는 electromagnetic

bandgap(EBG) structure 같은 추가구조물을 삽입하는

연구가 진행되었지만[1]-[2], 설계 복잡도가 증가하고 안테

나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. 본 논문에서

는 자성체를 이용하여 설계 복잡도 및 안테나의 크기증

가를 최소화하면서 격리도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제

안한다.

II. 본론

그림 1은 두 개의 안테나 사이에 자성체가 삽입된 그

라운드 형상을 나타낸다. L1대역에서 동작하도록 설계

된 Ant.1과 Ant.2는 각각 80 mm의 폭(wp)을 가지며,

안테나 방사체 사이의 거리(d)는 100 mm(0.5λ)이다.

안테나의 격리도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안테나 사이에

주기적으로 7개의 자성체를 삽입하였으며, 자성체의 넓

이(wf)는 8 mm, 자성체 사이의 간격(gf)은 11 mm이다.

그림 2는 자성체를 삽입 전과 후의 안테나 상호결합을

보여주며, L1대역에서 10.7 dB 개선이 되는 것을 알 수

있다.

(a) 평면도

(b) 측면도

그림 1. 자성체가 삽입된 그라운드 형상

그림 2. 자성체 삽입에 따른 안테나 상호결합

III. 결론

본 논문에서는 안테나 사이에 자성체를 주기적으로

삽입하여 안테나 간 격리도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제

안하였으며, L1대역에서 동작하는 두 안테나 사이에 자

성체를 삽입하여 상호결합 특성을 10.7 dB 개선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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